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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동호회, 중앙부처 축구대회 우승

조 1위로 8강…결승서 국토부 5-0 완파

50대 투혼 빛나…박재흥 육군원사 MVP

 

국무총리배 중앙부처 축구대회에서 2연패를 달성한 국방부 축구동호회 MND FC 선수들이 우승기를 들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
다. 사진 제공=윤준용 육군원사

국방부 축구동호회 ‘MND FC’가 중앙행정기관 축구대회에서 2연패를 달성했다. 지난해 대회에서 30년 만에 우승 트로피를 거머

쥔 MND FC는 올해도 왕좌를 지키게 됐다.

국방부는 MND FC가 최근 충남 보령시 박지성 보령축구트레이닝센터에서 열린 ‘제30회 국무총리배 및 인사혁신처장배 중앙행정

기관 축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고 13일 밝혔다. 통산 세 번째 우승이다.

국무총리배 중앙부처 축구대회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화합과 친목을 다지기 위해 1994년 출범했다. 올해는 지난 1일(조별 예선)

과 8일(결선 토너먼트) 이틀에 걸쳐 펼쳐졌다.

MND FC는 해양수산부와의 예선 첫 경기에서 3-1 역전승을 거두고, 두 번째 경기에서 관세청을 2-0으로 무난히 승리했다. 예선 마

지막 경기인 지식재산처에는 아쉽게 1-2로 패했다. 예선전 최종 순위는 국방부와 해양수산부가 2승 1패로 같았지만, 골득실차에

서 앞선(+3) 국방부가 조 1위로 8강전에 진출했다.

8강전 상대는 조달청이었지만, 기권승으로 준결승에 올랐다. 행정안전부와의 준결승전은 시작부터 압도했다. 경기 1분 만에 골을

넣는 등 최종 스코어 6-0으로 물리쳤다. 대망의 결승전은 우승후보 국토교통부. 두 팀은 신중한 플레이로 경기에 임했다. 경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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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이 지나며 국방부가 선취 득점에 성공했고, 이후부터 준결승전과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 무려 5-0 대승을 거뒀다.

이번 대회에서 MND FC는 6경기 20득점 3실점이라는 놀라운 경기력을 보였다. 특히 ‘노장’ 50대 라인의 투혼이 빛을 발했다.

1973년생 박재흥 육군원사는 3득점을 기록하며 최우수선수상(MVP)의 영예를 안았다. ‘감독’인 동시에 선수인 1967년생 김후열

부이사관은 활발한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진을 흔들었다. ‘주장’ 1974년생 유대호 공군준장은 지치지 않는 체력을 자랑하며 ‘90분

내내 뛰는 장군’으로 화제를 모았다. 1967년생 구형모 서기관은 노련한 경기 운영과 리더십으로 팀의 중심축 역할을 했다. 

MND FC는 장교·부사관·군무원·공무원 등 모든 신분·계급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매주 수요일 저녁시간에 모여 훈련하면서 팀워

크를 다져 왔다. 대회 8골로 득점왕을 수상한 MND FC 코치 윤준용 육군원사는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이 모여 우승의 밑거름이 됐

다”며 “대회에 참가한 회원 모두가 경기장에서 직접 땀을 흘리고 우승의 순간을 함께해 더욱 뜻깊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해령 기자

< 저작권자 ⓒ 국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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